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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집중호우 침수피해 재발 방지위해 현장 점검

- 지난해 집중호우 침수 현장 중심으로 대응상황 등 현장점검 실시 -

- 박덕수 부시장, “시설물 안전검검 철저히하고 집중호우시 선제 대응”당부 - 

인천시가 본격적인 우기를 맞아 대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박덕수 행정부시장이 27일 여름철 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피해 우려 지역을 방문

해 집중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현장은 지난해 8월 수도권 중심의 집중호우 발생 시 피해가 

있었던 곳으로, 시는 그동안 응급복구 및 하수관로 정비 등 피해 재

발 방지에 힘써 왔다.

우선 박 부시장은 저지대 상습피해 지역 침수방지 시설인 구월동 우

수저류시설 설치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우수저류시설은 폭우가 내릴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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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면 저장했던 빗물을 방류하는 시설인데, 인천에는 총 12개의 우

수저류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그 외 5개 저류시설은 설계 또는 공사 

중이다. 구월동 우수저류시설은 지난 2021년 8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어 남동구의 A빌라 옹벽정비 현장에서는 폭우에 대비한 응급복구 

및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평구 일신시장과 부평구청 사거

리에서는 집중호우로 도로가 물에 잠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

대 하수관 준설 및 빗물받이 정비 상황을 점검했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빗물받이 정비 및 하수 

시설물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상황 발생 시 침

수 피해 우려지역 거주민 대피에 소홀함이 없도록 선제 대응해 인명·

재산 피해 최소화는 물론 피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군·구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계속할 예정인데, 특히 저지대 주택 등의 침수방지시설 및 개폐형 방범

창의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

침이다.

※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구월동 우수저류시설 설치현황

  - 사업기간 : 2018. 9. ~ 2023. 12.

  - 위    치 : 남동구 구월동 1341-9 

  - 사 업 비 : 14,382백만원(국 7,191, 시 3,941, 구 3,250)

  - 추진상황 : 설치공사 추진중(공사착공 2021. 8. 18.)


